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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면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생활행동으로 인간의 필수적인 삶의 영

역이다(Foreman & Wykle, 1995). 수면은 인간의 기본

적인 욕구이며 수면이 부족하면 에너지와 활력을 잃게 

된다(Fuller & Schaller-Ayers, 2000). 수면장애는 행

동장애나 학습장애와 함께 가족과 학교 내에서 여러 가

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Park, 2007).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자신의 수면 

요구량에 비해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Kim & Wang, 

1998).

대학생은 18세에서 25세 사이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속한다(Arnett, 2000). 대학생의 수면양상은 다

른 직업군의 비슷한 연령대와 차이를 보인다. 수면시간

이 불충분하고 취침시간이 늦으며 대부분 낮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Lyoo, Won, & Jeong, 2006). 

Jeong 등(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의 

약 17.5%가 수면장애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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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비숙면군 대학생의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만 18세~25세 대학생 191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글판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Adolescent/Adults Sensory Profile; 

AASP)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감각처리

특성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참가자들 중 비숙면군에서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검증 결과, 등록 저하,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 감각 추구의 모든 감각특성이 수면의 질 항목 중 수면 방해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면의 질 항목 중 주간 기능장애는 등록 저하와 감각 민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 : 대학생의 수면장애와 감각처리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생만이 아니라 아동,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과 감각처리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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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수면장애의 

일차적 원인으로 이는 성적, 인간관계 및 심리 사회적 기

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약화된 신체의 회

복력과 정신적 통합력이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불안

이 증가하며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AASM, 2001; 

Beebe et al., 2004). 스트레스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그 중에서 시상하

부-뇌하수체-부신축과 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각성

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Wesensten 등(1999)은 수면동안 각성의 증가는 수면

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Bonnet 등(2000)은 

불면증 환자들의 각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

히 요즘 대학생들은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취업, 학

업, 또는 진로 선택 등으로 인해 과거의 대학생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Jean-Louis, Gizycki, 

Zizi, & Nunes, 1998). 또한 스트레스는 민감한 감각처

리 특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서적, 인지적으로 더 높게 

발생 한다(Pfeiffer,  Kinnealey, Reed, & Herzberg, 

2005).

Engel-Yeger와 Shochat(2012)의 연구에서는 수면

이 감각처리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감각처리는 

전정감각, 고유수용성감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직

화하는 신경생리학적인 과정이다(Ayres, 1979). 즉, 감

각처리는 중추신경계에서 감각 자극을 조절하고 조직화

하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Brown 

& Dunn, 2002). 이는 인간의 행동과 환경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며(Dunn, 2001), 학습과 사회 행동의 기초가 

된다(Kim et al., 2006). Dunn과 Brown(2002)은 감각

처리 능력을 개인의 신경학적 역치와 행동 반응을 기준

으로 등록저하, 감각 추구,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로 분

류하였다. 역치가 낮을 경우 적은 양의 자극에도 쉽게 반

응하는 반면, 역치가 높을 경우 강한 자극에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감각처리특성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감각자극에의 노출을 막고 피하려 애

쓰는 동안 수면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Milner et al., 

2009). 즉 감각 민감의 특성을 지닌 사람과 감각 회피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서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것

이다(Engel-Yeger & Shochat, 2012). 감각처리의 어

려움은 각성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중에 작은 소리

에도 잠에서 깨고, 웃거나, 중얼 중얼 거리며 깊게 잠들

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곤함이 더할수

록 쉽게 잠들지 못한다(Park et al., 2009). 또한 비숙면

군과 숙면군을 비교하였을 때, 비숙면군이 청각자극에 

대하여 각성이 과민하고 억제에 결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Bastien, St-Jean, Morin, Turcotte, & Carrier, 

2008). 비숙면군의 영유아기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

에 비해 시각, 촉각, 전정감각, 구강감각을 포함한 전반

적인 감각처리의 어려움이 있다(Kang, 2013). 또한 수

면은 독립된 문제나 감각처리조절장애의 증상으로 여겨

질 수 있으며 감각처리조절장애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

다(Kim, Kim, & Kim, 2014).

주위 환경 자극이나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특정 연령에

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

어지는 과정이다(Kim, Choi, & Lee, 2007). 감각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은 개인의 독특한 습관과 일과를 형

성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자신의 감각처리특성에 맞춰 습관화되고 패턴

화된 결과이며 작업의 균형에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

(Anaby et al., 2010; Backman, 2004). 그 동안 감각 

처리에 대한 많은 연구와 중재 및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대부분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성인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Brown, & Dunn, 2002; 

Kohlmeyer, 1998). 

아동의 수면 패턴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줄어든 수

면 시간, 숙면의 정도, 수면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성인에게 접목시키기

에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수면과 감각처리특성을 알아

보고 수면의 질에 따라 일반적 특성, 수면특성, 감각처리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비숙면군의 수면의 질과 감각처

리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대학생의 수면장애와 감각처리특성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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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만 18-25세의 대학생 중 설문에 동의한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65부를 제외하고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대학생들 중에서 남자가 82명, 여자가 108명이었고 

평균 연령 20.82세로 남자 21.40세, 여자 20.37세이

었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1)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

    (Adolescent/Adults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Brown과 Dunn(2002)

에 의해 개발되었고 6개 영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미각, 후각 처리 8문항, 동작 처리 8

문항, 시각 처리 10문항, 촉각 처리 13문항, 활동 수준 

10문항, 청각 처리 11문항으로 되어있고, 각 문항은 리커

트 5점 척도로 점수화 한다. 문항에 대한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기록하고, 

60문항은 결과 해석을 위해서 다시 역치 수준과 행동 반

응에 따라서 다시 4개의 특성으로 나뉜다. 특성 중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는 역치가 높고 역치에 대한 수동

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자극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다. 감각 추구(sensation 

seeking)는 높은 신경학적 역치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한 자극이나 자극에 풍부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능동적인 행동반응을 보이고, 감각 민감성(sensory 

sensitivity)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따른 수동적 행동

반응으로 산만하고 감각자극을 싫어한다. 감각 회피

(sensation avoiding)는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을 보인다. AASP의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는 등록 저하 .75, 감각 추구 

.68, 감각민감성 .70, 감각회피 .79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낸다(Lee, 2012).

(2)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대상자들의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는 PSQI를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PSQI는 Buysse 등(1989)에 의해 개발된 

이래 수면의 질과 수면 방해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수

면 측정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된다. 본 척도는 검사시점에

서 지난 한달 간 수면의 질과 수면기간의 불편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처음 4개의 문항은 잠

자리에 든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기상시간, 실제

로 잠잔 시간을 직접 기입하는 형태이며, 그 이외에 수면 

중 발생하는 각종 요소들과 수면제 복용횟수, 업무방해 

등의 빈도를 일주일에 0회, 1회 이하, 2회, 3회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0에서 3점까지 배정하고, 자각적인 수면의 

질을 ‘매우 좋은’에서 ‘매우 나쁜’까지 나누어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일상적 수면 효율성, 수면 방해, 수면제 사용, 

주간 기능 장애의 7가지 요소로 나누어져 다시 0에서 3

점까지 주어지게 된다.

수면의 질이란 수면의 깊이, 수면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면 잠복기는 잠을 

자려고 한 시간부터 잠들기까지의 시간, 수면 시간은 잠

을 자려고 한 시간부터 기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또한 

일상적 수면 효율성은 잠을 자려고 한 시간부터 기상까

지의 시간 중 실제 잠을 잔 시간을 의미하며, 수면을 취

하는데 문제가 되는 환경이나 자신의 상태를 수면 방해

라고 한다. 수면제 복용은 잠이 들기 위한 약 복용을 의

미하고 주간 기능 장애는 운전 중이나 식사, 혹은 사회적 

활동 참여 시 수면으로 인한 제약을 의미한다.

전체 PSQI 점수는 수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0점에

서 심각한 수면장애를 나타내는 21점까지로 나타나며, 

전체 PSQI점수가 5점 미만이면 숙면인(good sleeper), 

5점 이상이면 비숙면인(poor sleeper)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총점이 5점 이상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요소 중 최소 2개 요소 이상에서 심각한 수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3개 요소 이상에서 중등도의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뜻한다(Buysse, Reynolds,  Monk, Berman, 

& Kupfer, 1989).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83이었다.



Choi 등(2012)의 연구에서 본 도구를 번안하였다. 질

문은 지난 한달 동안의 수면상태를 묻는 것으로 시제를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번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번안된 

한국판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값과 원도구에 의한 측정값 

간에 근사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원도구와 한국

판 측정도구 간의 동등성을 증명하였다.

2) 연구 절차

각 학교, 학과 대표를 통해서 배부와 수거가 이루어 

졌다.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장애,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

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평상시의 수면상태에

서 벗어난 시기(예 ; 시험기간, 여행, 늦은 술자리 등)를 

피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은 총 60문항,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는 총 9문항, 그

리고 일반적 특성 인  성별, 나이, 학년, 학과, 흡연, 음주, 

경제력, 거주형태에 대해 총 8문항으로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SQI 총점이 5점 미만이면 

숙면인, 5점 이상이면 비숙면인으로 나누었다.

3. 분석 방법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고, 수면의 질에 따라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test와 x²검정을 사용하였다. 수면의 질에 

따라 대학생의 수면 특성과 감각처리 특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고, 비숙면인의 수면의 

질과 감각처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5 

이하로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90명중 남학생은 82명(43.2%)이었고, 여학생은 

108명(56.8%)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82세였다. 대상

자의 학년은 3학년 70명(36.8%), 2학년 54명(28.4%), 

1학년 45명(23.7%), 4학년 21명(11.1%) 순으로 나타났

다.숙면군은 39명(남자 21명, 여자 18명)이었고, 비숙면

군은 151명(남자 61명, 여자 90명)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과 수면군의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숙면군과 비숙면군을 비교하였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대학생의 수면 특성

대학생의 PSQI 총점의 평균은 6.322.432(점), 평균 

취침 시간은 1.021.163(시), 잠드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0.520.503(시간), 평균 기상 시각은 8.301.627(시), 실

제 평균 수면 시간은 6.881.384(시) 이었다. 숙면군과 비

숙면군은 PSQI 총점과 평균 취침 시간, 잠드는데 걸린 

평균 시간, 실제 수면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다(p<.05).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수면 방해, 주간 기능 장애에서 

또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3).

4. 수면의 질 문제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 

항목별 비교

숙면군과 비숙면군의 감각처리 항목을 비교하였을 때  

촉각처리(r=.022), 활동수준(r=.022), 청각처리(r=.019)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작 처리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4).

5. 대학생의 수면과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

비숙면군에서 수면의 질 총점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

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면의 질 총점은 

감각 민감성(r=.159)과 감각 회피(r=.163)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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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Division Freauency(%) M±SD

Age 20.82±1.759

Sex
Male 82(43.2)

Female 108(56.8)

Grade

1 Grade 45(23.7)

2 Grade 54(28.4)

3 Grade 70(36.8)

4 Grade 21(11.1)

Smoking or Not
Nonsmoker 168(88.4)

Smoker 22(11.6)

Smoking

quantity

Under 10 piece 6(3.2)

More 11 piece - Under 20 piece 16(8.4)

Drinking quantity

None 20(10.5)

Drink a little 69(36.3)

Drink moderately 88(46.3)

Drink deeply 13(6.8)

Drinking number 

(Month)

Under one time 27(14.2)

More one time -Under five time 101(53.2)

More six time - Under ten time 47(24.7)

More eleven time 15(7.9)

Spending money

(Month)

Under 100,000 won 2(1.1)

More 110.000 won - Under 200,000 won 27(14.2)

More 210,000 won - Under 400,000 won 104(54.7)

More 410,000 won - Under 600,000 won 45(23.7)

More 610,000 won 12(6.3)

With family 67(35.3)

Residential type

Dormitory 57(30.0)

Rented room 64(33.7)

Accommodation like a hotel for examiners 1(0.5)

Boarding house 1(0.5)

Sleep group
Good sleeper 39(20.5)

Poor sleeper 151(79.5)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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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good and poor sleeper 

Characteristics
Good sleeper(n=39) Poor sleeper(n=151)

N(%) M±SD N(%) M±SD

Age 20.87±2.03 20.80±1.69 13.752 .056

Sex
Male 21(25.61) 61(74.39)

2.285 .131
Female 18(16.67) 90(83.33)

Grade

1 Grade 10(22.22) 35(77.78)

5.297 .151
2 Grade 8(14.81) 46(85.19)

3 Grade 13(18.57) 57(81.43)

4 Grade 8(38.10) 13(61.90)

Smoking or 

Not

Nonsmoker 33(19.64) 135(80.36)
0.694 .405

Smoker 6(27.27) 16(72.73)

Under 10 piece 2(33.33) 4(66.67)Smoking 

quantity
0.880 .644More 11 piece - 

Under 20 piece
4(25.00) 12(75.00)

Drinking 

quantity

None 2(11.11) 18(88.89)

2.204 .531
Drink a little 17(24.64) 52(75.36)

Drink moderately 17(19.32) 71(80.68)

Drink deeply 3(23.08) 10(76.92)

Drinking 

number 

(Month)

Under one time 6(22.22) 21(77.78)

1.277 .735

More one time - 

Under five time 
23(22.77) 78(77.23)

More six time - 

Under ten time
7(14.89) 40(85.11)

More eleven time 3(20.00) 12(80.00)

Spending 

money

(Month)

Under 100,000 won 0(0) 2(100)

1.827 .768

More 110.000 won - 

Under 200,000 won
5(18.52) 22(81.48)

More 210,000 won - 

Under 400,000 won
24(23.08) 80(76.92)

More 410,000 won - 

Under 600,000 won
7(15.56) 38(84.44)

More 610,000 won 3(25) 9(75)

With family 13(19.40) 54(80.60)

Residen­tial 

type
1.664 .797

Dormitory 10(17.54) 47(82.46)

Rented room 16(25) 48(75)

Accommodation like a 

hotel for examiners
0(0) 1(100)

Boarding house 0(0) 1(100)

*p<0.05, N: The number of person, M±SD: Mean±Standard deviation, x²/t: Statistical value of x²& t-test



 

Table 3. Sleep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leep characteristics Total

Good sleeper

(n=39)

Poor sleeper

(n=151) t

M±SD M±SD

Total score 6.32±2.432 3.10±0.146 7.15±0.160 12.526**

Bedtime 1.02±1.163 0.60±1.055 1.12±1.169 2.510*

Fall asleep time 0.52±0.503 0.22±0.026 0.60±0.043 4.365**

Rising hour 8.30±1.627 8.16±0.198 8.33±0.140 0.589

Actual bedtime 6.88±1.384 7.50±0.173 6.71±0.115 -3.243*

C1: Subjective sleep quality 1.27±0.631 0.74±0.080 1.40±0.048 6.413**

C2: Sleep latency 1.49±0.975 0.51±0.103 1.75±0.072 8.203**

C3: Sleep duration 0.65±0.853 0.26±0.088 0.75±0.072 3.295*

C4: Sleep efficiency 0.24±0.619 0.03±0.026 0.29±0.055 2.422

C5: Sleep disturbance 1.15±0.459 0.87±0.066 1.22±0.036 4.403**

C6: Use of sleep medication 0.03±0.203 0 0.04±0.019 1.089

C7: Daytime dysfunction 1.49±0.953 0.69±0.143 1.70±0.070 6.516**

*p<0.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t: Statistical value of t-test

Table 4. Comparison of good and poor sleeper and sensory processing items

Good sleeper

(N=39)

Poor sleeper

(N=151)

M±SD M±SD

Taste/Smell processing 17.79±0.563 18.39±0.276 0.971

Movement processing 16.64±0.535 17.44±0.308 1.197 

Visual processing 19.77±0.808 21.36±0.377 1.884 

Touch processing 27.00±1.065 30.00±0.601 2.307*

Activity level 21.31±0.696 23.28±0.395 2.305*

Auditory processing 22.51±0.834 25.17±0.530 2.362*

*p<0.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t: Statistical value of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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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면군의 수면특성과 감각처리특성의 비교에서는 

수면 방해와 등록 저하(r=.174), 감각 민감성(r=.204), 

감각 회피(r=.209), 감각 추구(r=.222)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주간 기능 장애와 감각 민감성(r=.196), 

등록 저하(r=.228)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AASP와 PSQI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감각

처리특성과 수면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숙면군의 감각처

리특성과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190명의 대학생 중 79.5%가 비숙면

군으로 숙면군 보다 약 4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

면에 문제를 가진 대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186

명의 대학생 중 비숙면군이 62.3%를 차지한 Kim(2017)

의 연구와 250명의 대학생 중 비숙면군이 70.6%를 차지

한 Kim와 Choi(2016)의 연구, 그리고 322명의 대학생 

중 비숙면군이 72.5%를 차지한 Chae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수면과 감각처리 항목별 비교에서는 비숙면군에서 숙

면군보다 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각 처리, 촉각 

처리, 활동 수준, 청각 처리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각 처리 항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비숙면군은 

숙면군 보다 활동 수준, 촉각 및 청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촉각 처리, 활동 수준, 청각 

처리가 각성 정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Engel-Yeger와 Shochat(2012)의 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비숙면군의 대학생 중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 그리

고 감각 추구의 특성은 수면을 취하는 어려움과 관계가 

있었고, 감각 민감성과 등록 저하의 특성은 주간 기능의 

장애와 관계가 있었다. 이는 Engel-Yeger와 Shochat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등록 저하와 수면 방해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Engel-Yeger와 Shochat(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등록 저하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캐나다와 한국의 업무형

태나 학업형태와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

으며, 또한 Engel-Yeger와 Shochat(2012)의 연구 대상

군은 21~60세였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

의 과도기 상태로 레저활동이나 학업활동 등 삶에 있어 

비교적 활동적인 시기인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leep characteristics and sensory processing patterns in poor sleepers

Sensory processing patterns

PSQI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Total score .136 .101 .159* .163*

C1: Subjective sleep quality .101 -.069 .108 .135

C2: Sleep latency -.017 -.145 -.001 .028

C3: Sleep duration .058 .021 -.011 -.014

C4: Sleep efficiency .052 -.132 .045 -.036

C5: Sleep disturbance .174* .222** .204* .209*

C6: Use of sleep medication .097 .049 .051 .068

C7: Daytime dysfunction .228** .051 .196* .15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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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저하와 감각 추구는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특성

을 가진다. 등록 저하는 자극보단 가만히 내버려두는 상

황,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Ayres, 1979) 환경의 작은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며, 수면 외에 깨

어있는 시간에 기능 장애와 수면 방해에는 상관관계를 

보인다(Sharfi & Rosenblum, 2015). 감각 추구는 추가

적인 감각입력을 원하고 많은 감각이 입력이 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껴 빠른 시간 내에 잠이 들지 못하며 많은 

수면 방해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Sharfi와 

Rosenblum(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201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감각 민감성과 감각 회피는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특

성을 가진다(Kohlmeye, 1998). 감각 민감성은 모든 감

각에 잘 반응하고 감각반응에 쉽게 기분이 전환되거나 

신경을 쓴다. 또 환경적 자극에 의해 과제의 지속이 어려

울 수도 있다(Hwang, 2014). 감각 회피는 새롭거나 예

상치 못한 감각경험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려고 한다

(Dunn, 2001). 친숙하거나 예측 가능한 감각만 받아들

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방법, 행동에 대해 편안함을 

느껴 변화된 잠자리에 예민하다(Cohn et al., 2000). 예

상 밖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공격적이거나 쉽게 흥분하

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Lee, 2015). 감

각 민감성과 감각 회피는 모두 환경적 단서에 의한 자극

에 취약하므로 수면에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평균 음주량과 낮은 수면 효율성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알코올의 섭취가 수면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2014)의 연구와 불일치하

는 결과이다. 흡연은 수면 효율성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는 흡연이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Kim(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 모두 설문지를 통한 회고적 응답을 사용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Kim(2014)의 연구에서 잠자리

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할수록 수면 효율성이 낮게 

나왔고, Lee 등(2005)의 연구에서 연령, 직업에 따라 피

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피로도에 따른 수면 효율성의 

차이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

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스마트폰 사용과 직업을 추가하

고, 피로도 측정 또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수면 문제는 의학적, 

행동적, 학업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

날 수 있으며(Kim, 2009), 감각처리능력은 개인과 환경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개인에 맞게 발달하는데

(Brown & Dunn, 2002),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자극

에 반응하는 역치 수준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지만, 범위

를 벗어나 감각 정보에 반응, 또는 과반응을 보이는 경우

가 있다(Ayres, 1979). 감각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 

불안, 우울, 산만, 감정 문제 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문

제가 수면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Shin, Shin, Cho, Cha, & Kim, 2005; Min, Kim, 

& Park, 2002; Kim, Choi, & Lee, 2007).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대학생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남자 82명, 여자 108명이었고 평

균 연령 20.82세로 남자 21.40세, 여자 20.37세였다. 그

러나 대상 대학교가 6개로 한정되어있으므로 대학생 전

체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QI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 평가

이므로 대상자의 생각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스스로의 인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수

면의 질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hin & Hwang, 

2008). 감각처리 평가는 감각처리라는 특성상 한 가지 

특성으로 나오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PSQI의 신뢰

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논문

에서 지적하고 있지만(Joo, 2010), 이는 많은 수의 연구

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문제가 제한점

을 가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 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감각처리에 문

제를 가진 여러 질환,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감각처

리 중재에 있어 효율적인 수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수면과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

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의 6개 대

학의 만 18세 - 25세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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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 수면과 감각처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 수면의 질 평가에서 190명중 39명(20.53%)가 

숙면군(good sleeper)이었고, 151명(79.47%)이 비숙면

군(poor sleeper)이었다. 대학생들의 PSQI 평균 점수는 

6.322.432로 기준 점수(5점 이상이면 poor sleeper)보

다 높게 나타났다. 숙면군(good sleeper)의 평균 점수는 

3.100.146점이고, 비숙면군(poor sleeper)의 평균 점수

는 7.150.160점으로 나타났다. 

둘, 숙면군과 비숙면군의 감각처리의 항목별 비교에

서 촉각처리, 활동수준, 청각처리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 비숙면군의 수면특성과 감각처리특성의 비교에서 

수면 방해와 등록 저하,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 감각 

추구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간 기능 장애와 

감각 민감성, 등록 저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수면장애와 감각처리특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의 기초 자

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아동,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과 감각처리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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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 of Sleep and Sensory Processing Patterns With University Students

Lee, Ye-Jin*, B.S., O.T., Kim, Ga-Yeon**, B.S., O.T., Kim, Lee-Jin***, B.S., O.T., 

Park, So-Bin****, B.S., O.T., Park, Si-Won****, B.S., O.T., Kim, Kyeong-Mi*****,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Hae Seong Hospital
***SensoryPower research center for sensory integration and behavior improvement 

****Gwanjakjae Oriental Medicine Hospital
*****Haeundae Sharing and Happiness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Medical Affairs,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patterns and sleep quality 

for poor sleepers enrolled in universities.

Methods : The participants are 191 students, aged 18 to 25, at the 6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Daegu, and other Gyeongsang Provinces. These participants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Adolescent/Adults Sensory Profile (AASP) and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Results : The group with lower sleep quality of this study participants suggested low but positive 

correlation with sleep disturbance which is one of sleep quality components of the PSQI. Low sensory 

registration suggested high positive correlation and Sensory sensitivity suggested low positive 

correlation with daytime dysfunction.

Conclusion : We identified that sensory processing patterns and sleep quality may influence each other 

and sleep quality can be mo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pecific sensory processing pattern. More 

studies requires on sleep quality and sensory processing patterns in children, adults, and elders. 

Key words : sensory processing, sleep quality, university student 


